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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는 한국 여성과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1885년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근대 

정신과 기독교 평등 이념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시달리던 여성

들에게 해방의 빛이었다. 그러나 개항기의 한국 개신교는 19세기 말 서

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적인 한계 역시 가지고 있어, 여성

들에게 존엄성과 잠재력, 지도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

하였으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가정과 

여성, 사회와 남성이라는 성역할만을 주로 주입하는 역할 또한 하였다. 

1980년대 경부터 한국 여성신학은 전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남성중

심적인 성경해석과 이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젠더 이해, 이로부터 파생

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왔다. 1992년 기독

교여성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한 『여성이 바라는 설교: 새로운 교회, 새로

운 설교』1를 비롯해 교회, 특히 설교에서 가부장제가 기대하는 여성의 

역할 강조, 여성의 부정적 묘사, 여성의 배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 인식에 기반한 성평등에 대한 한국사

회의 시대적 요구에 비해 교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2017년 

뉴스앤조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직간접적

으로 교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교회탐구센터가 실시한 한국 개신교인의 성평등 의식 조사(2018)에서

도 응답자의 67.6%가 교회 내의 성차별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2 성차별

은 단지 설교나 교인들의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가 실시한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3는 인권측

면에서 교회 교육교재를 분석하면서 교재 안에 나타난 남성 중심주의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앙영웅의 모델은 전부 남성이고, 삽화의 인물

들 또한 - 일반 백성 구성원들을 묘사할 때- 남성이 절대 다수인 동시에 

1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이 바라는 설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설교』 

(서울: 평화사, 1992).

2

정재영, ‘성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서울 : IVP :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8), 187-200.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2018년 

11월 21일자.

http://www.kncc.

or.kr/newsView/

knc201811210002

여성 및 노인 구성원은 거의 없고, 전형적인 성 정체성과 고정적인 성역

할 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성차별적 전통과 문화에 대하여 젊은 청년들

을 중심으로 성평등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요청하는 목소

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연구나 보고서, 설문조사 및 기사들 뿐 아

니라 일반 평신도 청년들을 중심으로도 교회 성차별 실태에 대한 비판

적 성찰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한

국 교회는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모색의 

장을 마련하고, 기독교의 성차별적 문화를 성찰할 계기와 전환의 기회

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하게 눈에 드러나는 구조적이고 제

도적인 면 뿐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적이고 잠재적인 모

든 부분, 그리고 가르쳐지지 않고 침묵되어온 성평등적인 성경해석의 

필요성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설교 뿐 아니라 제도, 의사소

통 체계, 문화적 관습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을 정당화해 온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교회의 전통을 다시 들여

다볼 때이다.

연구의 필요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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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어트 아이즈너의 교육과정(curriculum) 개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차별에 대한 현장의 대체적인 파악

을 위해 정량적 연구인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에서 나온 통계

를 가지고 세 차례의 집담회와 한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며 정

성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엘리어트 아이즈너(Elliot 

Eisner)가 창안한 명시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 내재적 교육

과정(implicit curriculum), 영(0)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을 통

해 교회 현장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학자인 엘리어트 아

이즈너는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저서에서 교육과정을 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명시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개념, 원리, 인식, 가치, 기능 등으로,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도

록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

해 언어나 문서 형태로 준비한 자료들이다.4 내재적 교육과정 또는 잠재

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은 교육기관에서의 경험과 교육 환경

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교육기관의 조직 체계, 교육 규

칙, 보상 체계, 수업 시간이나 배정, 건축물, 가구의 디자인 등이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대부분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는 않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전체에 파고들어 지적이고 사회적인 덕목

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때문에 지배 문화와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5 내재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교육과정 전반에 편재한 기대와 규칙에 의해 중요

한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0)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교육과

4

Elliot Eisner,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이해명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3), 120.

5

위의 책, 110-124.

정이다. 아이즈너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나 내재적으

로 가르치는 교육과정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과

정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한 무지는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공백상태

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 대안의 가능성,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된 내용에 대

한 무지로 인해 단순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아이즈너

는 기존의 교과목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과 대안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모색을 결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6 

이와 같은 아이즈너의 개념은 그동안 여러 조사나 분석에서 다루어

온 ‘명시적 차별’ 외에 교회 안의 조직이나 제도, 문화적 태도와 관습 등

도 학습자인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요인으로 보고 조명

해준다. 그동안 사회 조사에서 사용된 정량적 데이터들은 주로 명시적

이고 명백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수치와 통계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심층

적이고 보다 구조적이며 은밀하게 작동되는 근저의 사실을 드러내기에

는 부족하다. 또한 나아가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개념조차 생소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적 행위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문항을 구성함

에 있어 이 세 가지 교육과정 개념을 기준으로, 선행연구 및 조사에서 부

족했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 부분에 집중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일정

우선 엘리어트 아이즈너가 창안한 명시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

culum), 내재적 교육과정(implicit curriculum), 영(0)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조사들을 분석하였

다. 그동안 교회의 성차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등 

구조적 문제(명시적 교육과정)과 공동체의 구조 및 의사전달의 양식 등 

6

Elliot Eisner,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124-140.

연구 방법 및 일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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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일정

문화적인 태도와 관습들(내재적 교육과정)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사실 

앞의 두 가지조차도 충분한 이의 제기와 주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영 교육과정 개념에 의거한 조사나 분석은 매우 희소한 

편이다. 그러나 교회의 성차별 구조나 태도가 성평등으로 가는 전환점

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교육적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성차별적인 설교나 일탈이 단지 일부 목회자나 교회의 문제가 아

니라 한국 교회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다시 성찰해보아야 할 성격의 것

이라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출해냈다.  교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왔지만 세 가지 교육과정 모두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조

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성차별이라는 개념

에 대한 인식조차도 아직 가지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

고 믿는 보수적·전통적 신학을 가진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의 성차

별’이라고 단순하게 질문하는 문항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 보

여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다. 즉,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충분히 성차별적인 여러 상황들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

회 안에서는 ‘지극히 온당하고 정당한’ 일들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신실한 교인’일수록 성평등 인식이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문장 구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성차별’이나 ‘성평등’ 등의 직접적인 단어 사용을 지양하였다. 1차적으

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동시에 생활밀착형 문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2차적으로는 성차별적

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질문들을 통하여 피조사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교

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시적, 내재적(잠재적), 그리고 영(0)의

교육과정 모두를 아우를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지만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각 해당 영역의 분량을 조절하였다.

성별과 나이, 교회를 다닌 연한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총 50여개의 문항으로, 교회 성차별 실태 및 이에 

7

김상임, “기독교인 성·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신학」 

40 (1999)

대한 인식(성평등 인식)의 수준을 동시에 조사하였다. 교회 내 14세-29

세 청소년·청년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우선 총 14명의 1020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에 따라 4

개 집단(10대 남녀, 20대 남녀), 교회 연한이 오래된 혹은 모태신앙 집

단, 스스로 강한 신앙심을 가졌다고 인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정량적 연구 결과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회 성차별에 대

한 대상별 집담회 총 3회(10대 청소년 5명, 20대 대학생 및 청년 5명, 교

회 교사 및 학부모 5명) 및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학자) 간담회의 정

성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분석을 통합

하여 교회 내 성차별 인식 실태조사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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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어트 아이즈너는 교육과정을 명시적 교육과정, 내재적 교육과정, 영(0)의 교육과정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분 정의 내용

명시적 교육과정 명백한 정규 교육과정 교재, 교육 목표, 실제 강의 내용

내재적 교육과정 물리적 조건, 지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

교육기관의 조직 체계, 교육 규칙, 

보상 체계, 수업 시간이나 배정, 

건축물, 가구의 디자인, 의사소통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등

영(0)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것 가르쳐지지 않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모든 것

본 연구는 이러한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 현장에 대입하였다.

구분 종류 한국 교회 해당 영역 

명시적 교육과정 교재 교육 교재

교육목표
교회 표어, 수련회 주제 표어, 특별 프로그램(사경회, 

부흥회, 제자양성 등) 제목

실제 강의 설교 및 특강, 강의 등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적 교육

내재적 교육과정 조직체계 직제, 남성/여성 목회자가 담당하는 부서나 역할, 각 

부서의 장 및 학생 임원진 구성의 성비

교육 규칙
아이즈너는 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주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한국 교회 

교육부서 특성 상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제외함.

수업 시간이나 

배정

내재적 교육과정 성역할 고정관념 

및 보상 체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상과 벌의 기제에 의하여 

특정한 문화적 태도를 강화하는 것.

‘착한 여자’에 대한 낭만화와 순종 이데올로기 및 ‘나쁜 

여자’ 및 음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신체 및 행위 

통제

의사소통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공동체 전체의 일반 의사소통과정 및 의사결정과정/ 

성평등 관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

건축물 및 가구의 

디자인

교재 삽화, 교회에 걸려있는 그림, 포스터의 인물들, 

교회 내부의 좌석 및 강단 배치, 교회 공간 용어((예) 

자모실) 등

영(0)의 교육과정 가르쳐지지 

않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모든 것

성차별적인 성경 본문의 성평등적 해석(문자주의적 

해석이 아닌 당시의 시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가르쳐주는 해석)

일반 성경 본문의 성평등적 해석

성평등적 성경 본문의 발굴과 교육

하나님의 여성(어머니) 이미지

성경 및 기독교 전통 안의 여성 리더십

설문 문항 구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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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조사

10-20대 남녀 총 14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설문조사의 문항 이해

가 용이한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양식은 네이버 폼으로, 형태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설문문항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1)	 설문문항 중위 및 하위개념별 구성

중위 개념 하위 개념 해당 문항(갯수)

일반 사항

(7)

인적사항 번호 없음

성평등 현황에 대한 인식(한국 사회, 

본인의 교회)

1, 2, 34 (3)

본인 신앙 인식 등 35-38 (4)

명시적 교육과정

(16)
성차별적 본문의 문자주의적 해석 3 (2)

일반 본문의 성차별적 해석 가정위계 : 4 (2)

성역할 분업 : 5, 8 (4)

모성담론 : 6 (2)

교회 위계 : 7 (2)

순종 이데올로기 : 9 (2)

착한 여자/나쁜 여자 : 10, 11 (4)

내재적 교육과정

(16)

건축물 및 가구의 디자인 건축물 : 12-14 (4)

삽화 : 15 (1)

내재적 교육과정

(16)

성역할 분업 16~18 (3)

조직체계 19~22 (4)

의사소통체계 23~26 (4)

영의 교육과정

(11)

하나님 이미지 27 (1)

성평등적 본문 28 (2)

여성 리더십 29~31 (4)

성차별적 본문에 대한 여성신학적 

해석
32~33 (4)

2) 	사전조사 실시 및 결과

▶ 	 응답자 분포는 중등부 3명, 고등부 3명, 대학부(20~25세) 6명, 26~29세 2명(남자 7명, 여자 

7명)의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 	 성경구절을 제시할 때 응답자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을 모두 

제시하고 선호도를 조사, 표준새번역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에서는 표준

새번역 성경구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한국 교회의 성평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설문하였을 때, ‘한국 교회’의 범위를 묻는 질문

이 나와 이에 대한 정의를 설문조사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한국 교회란 귀하가 다니고 계신 교회를 포함하여 기사 및 미디어 등을 통하여 알고 계신 

한국 개신교 교회의 모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응답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 여성신학적 해석 등을 제시하는 문항에 생소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항을 더 해석해주려면 설문이 너무 길어져 설문 자체를 포기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 기존문항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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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응답자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응답자 523명

25% 

10대남성

10M

 / 131명

22% 

20대남성

20M

 / 116명

10대여성

10F 23% 

 / 119명

30% 

20대여성

20F

 / 157명

연령 및 성별

1차 분석은 변인을 각각 10대 남성, 10대 여성, 20대 남성, 20대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

였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분류 문항 내용 상세 상세

문항

일반 인식 1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

2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

명시적 

교육과정

3 성차별적 본문 가르침 빈도(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등) 실태 3-1

인식 3-2

4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 실태 4-1

인식 4-2

5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 실태 5-1

인식 5-2

6 자녀 출산의 임무 실태 6-1

인식 6-2

7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 여성 리더십 제한

실태 7-1

인식 7-2

8 보살핌과 뒤에서의 헌신으로서의 여성 역할 실태 8-1

인식 8-2

9 여성의 덕목은 순종 실태 9-1

인식 9-2

10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하는 여성의 의무 실태 10-1

인식 10-2

11 유혹자인 여성/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여성의 의무 실태 11-1

인식 11-2

내재적 

교육과정

12 교회 환경(어린이 대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 문제의식 실태 12-1

인식 12-2

13 자모실 명칭에 대한 문제 의식 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교회 연한

총 응답자 523명

9% 

 / 46명

1Y

1년 미만

13% 
 / 70명

2Y

1년~2년

16% 
 / 83명

6Y

3년~6년

62% 
 / 324명

7Y~

7년이상/
모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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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성 이름의) 교실과 건물의 명칭 인식

15 남성 중심적 교재 삽화 인식

16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 실태

17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 실태

18 장래에 담당하고 싶은 사역 인식

19 여성목사 안수 현황 인식

20 여성 리더십 현황 실태

21 본인 부서 학생회장의 성별 실태

22 본인 부서 임원진의 성비 실태

23 한국교회 성폭력 문제 인식 실태

24 기독교 성폭력센터 존재 유무 인식

25 본인 교회 성평등문제 논의 유무 실태

26 본인 교회 성폭력문제 관련 기관 존재 유무 실태

영의 

교육과정

27 하나님의 여성적(어머니) 이미지 성경구절 인지 여부 실태

28 초대교회 세례고백문 뜻 인지 여부 실태 28-1

인식 28-2

29 초대 교회 여성리더 인지 여부 실태

30 성경 여성리더 인지 여부 실태

31 부활의 첫 증인 여성 실태 31-1

인식 31-2

32 ‘돕는 배필’의 성평등적 해석 실태 32-1

인식 32-2

33 ‘여자는 잠잠하라’의 성평등적 해석 실태 33-1

인식 33-2

일반인식 34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2번 문항과 동일 질문) 인식

35 (본인) 교회 출석 이유 인식

36 (본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 수준 인식

37 (본인) 부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 수준 인식

38 본인의 신앙심의 강함 수준 인식

분류 문항 내용 상세 상세

문항

분류 문항 내용 상세 상세

문항

1차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인식

▶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연령

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 여

성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대체로 불평등하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보았다. 특히 남녀 모두 

2번 문항에서는 한국 사회보다 교회의 성평등 지수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설문조

사 말미에 나온 같은 질문 34번에서는 교회의 불평등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다차원적이며 응답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 - 교회 안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배제 현황, 성평등적 성경해석, 삽화나 건물 구조 등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 등

을 질문하는 설문조사의 영향이 응답자의 인식에 변화를 미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설문조사 진행 후 응답자들에게 다시 물어본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앞선 2번 문

항의 응답보다 ‘평등하다’는 응답이 감소했다. 2번 문항에서 66%, 절반 이상의 남성이 한국 

교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4번 문항에서는 13%가 하락한 53%의 남성이 교회가 평

등한 곳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은 한국 교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 감소했다. 

▶ 	 이와 반대로, 한국 교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번 문항의 응답보다 34번 문항에서 

증가했다. 남성은 12% → 21% (9% 증가), 여성은 28% → 38% (10% 증가)의 응답자가 한

국 교회의 불평등을 인식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의 증가율이 20대 청년

보다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한국 교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청

년이 3% 증가한 반면, 10대 청소년은 16%가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10대 남성은 16%, 10대 

여성은 17% 증가한 비율이 한국 교회의 불평등을 인식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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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평등

2	 어느 정도 평등

3	 보통

4	 어느 정도 불평등

5	 매우 불평등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1 2 3 4 5

10대 남성 24% 31% 23% 17% 5%

20대 남성 7% 45% 27% 16% 5%

10대 여성 7% 26% 28% 29% 10%

20대 여성 5% 29% 28% 31% 7%

10대 16% 28% 26% 23% 7%

20대 6% 36% 28% 24% 6%

남성 16% 37% 26% 16% 5%

여성 6% 28% 28% 30% 8%

31 2645 29

2	 어느 정도 평등

17 2916 31

4	 어느 정도 불평등

5 105 7

5	 매우 불평등

23 2827 28

3	 보통

24 77 5

1	 매우 평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47% 24% 23% 6% 0%

20대 남성 23% 38% 20% 14% 5%

10대 여성 12% 34% 32% 16% 6%

20대 여성 7% 26% 33% 24% 10%

10대 30% 29% 27% 11% 3%

20대 14% 31% 28% 19% 8%

남성 36% 30% 22% 10% 2%

여성 9% 30% 33% 20% 8%

1	 매우 평등

2	 어느 정도 평등

3	 보통

4	 어느 정도 불평등

5	 매우 불평등

65 10

5	 매우 불평등

24 3438 26

2	 어느 정도 평등

6 1614 24

4	 어느 정도 불평등

23 3220 33

3	 보통

47 1223 7

1	 매우 평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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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적 교육과정

2-1) 명시적 교육과정 실태

▶ 	 명시적 교육과정을 묻는 3번부터 11번까지의 문항들은 1) 실태와 2) 인식을 묻는 질문들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명시적 교육과정의 실태를 묻는 질문들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시대상

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과 강조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3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등

의 성경구절들이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관여하는 전형적인 가르침으로 지적되

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는 ‘많이 강조’ 내지는 ‘강조’ 보다는 ‘보통’ 이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5-1번을 살펴보면 여성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가정 담론은 여성의 사회진

출 확대, 맞벌이 증가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세대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의 원인으로는 1) 교육 대상의 연령대를 반영한 선택적 가르침과 2) 시대적 

변화의 반영을 생각할 수 있다. 

▶ 	 단, 명시적 가르침인 설교나 교재와는 별도로 여전히 내재적 교육과정인 문화적 태도 안에서

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이 12번 이하의 문항부터 나타난다. 나

아가 여전히 성별 위계 인식에 대한 강조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번의 가정의 위계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42%, 20대의 

56%를 기록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

은 48%, 여성은 51%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가정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많이 또

는 가끔 배우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변화한 사회체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

의 우선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맞벌이가 필수적이 

되어가는 현대 사회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에 우선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은 시대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를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위계질서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중적 기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명시적 교육과정 인식

▶ 	 명시적 교육과정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부분은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인다. 성차별적 본문 및 가

르침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또는 2배 이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귀하는 귀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얼마나 

가르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5:22-23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11-15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디도서

2:4-5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깨우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3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3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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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이 강조함

2	 강조함

3	 보통

4	 대체로 강조 안함

5	 전혀 강조 안함

3-2
위의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2 3 4 5

10대 남성 24% 29% 20% 32% 18%

20대 남성 12% 43% 20% 47% 8%

10대 여성 13% 21% 30% 41% 24%

20대 여성 18% 24% 18% 51% 15%

29 2143 24

2	 명령질서

32 4147 51

4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18 248 15

5	 모름

20 3020 18

3	 이상하다고 느낌

24 1312 18

1	 순종

1	 성경 말씀이므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2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

3	 성경 말씀이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4	 성경 말씀이지만 당시의 

시대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3-1
귀하는 귀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얼마나 

가르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3% 21% 34% 19% 23%

20대 남성 5% 24% 31% 24% 16%

10대 여성 3% 18% 29% 24% 26%

20대 여성 3% 20% 34% 25% 18%

21 1824 20

2	 강조함

19 2424 25

4	 대체로 강조 안함

23 2616 18

5	 전혀 강조 안함

34 2931 34

3	 보통

3 35 3

1	 많이 강조함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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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4-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2 3 4 5

10대 남성 11% 10% 39% 21% 19%

20대 남성 12% 25% 32% 22% 9%

10대 여성 3% 9% 21% 22% 45%

20대 여성 6% 14% 26% 25% 29%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0 925 14

2	 대체로 동의한다

21 2222 25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9 459 29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9 2132 26

3	 보통이다

11 312 6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20% 24% 14% 18% 24%

20대 남성 19% 34% 30% 8% 9%

10대 여성 18% 22% 15% 19% 26%

20대 여성 22% 36% 18% 14% 10%

24 2234 36

2	 가끔

18 198 14

4	 별로

24 269 10

5	 전혀

14 1530 18

3	 보통

20 1819 22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으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야 하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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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2 3 4 5

10대 남성 11% 10% 32% 26% 21%

20대 남성 9% 23% 37% 21% 10%

10대 여성 2% 6% 22% 25% 45%

20대 여성 4% 11% 27% 27% 31%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0대 남성 13% 15% 23% 26% 23%

20대 남성 14% 34% 30% 13% 9%

10대 여성 11% 16% 26% 24% 23%

20대 여성 12% 27% 25% 23% 13%

15 1634 27

2	 가끔

26 2413 23

4	 별로

23 239 13

5	 전혀

23 2630 25

3	 보통

13 1115 12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0 623 11

2	 대체로 동의한다

26 2521 27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1 4510 31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2 2237 27

3	 보통이다

11 29 4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임무는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사랑이 많고 어진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성의 

일이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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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 위계/성역할 분업

4-1번은 가정에서 남녀간의 위계가 존재함을 반영하는 교회

의 설교나 가르침의 빈도를, 5-1번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

하는 성역할 분업에 대한 설교 또는 가르침의 빈도를 묻는 문항이

다. 5-1번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정 담론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증가의 영향

으로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세대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경

향을 보인다. 10대 청소년의 48%, 20대 청년의 31%가 성별 분업

에 따른 남녀의 역할 고정에 대한 가르침을 ‘별로’ 또는 ‘전혀’ 들

어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37%와 여성의 41%도 해당 

가르침을 별로 배우지 않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4-1번의 가정의 위계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또

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42%, 20대의 56%

를 기록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48%, 여성은 51%로 절반가량의 응답

자가 가정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

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변화한 사회체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의 우선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맞벌이가 필수적이 되어가는 현대 사회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에 우선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은 시대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를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위계질서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중적 기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4번 문항 & 5번 문항 
실태 비교 

1 2 3 4 5

10대 남성 13% 16% 26% 18% 27%

20대 남성 16% 26% 28% 14% 16%

10대 여성 10% 13% 28% 13% 36%

20대 여성 17% 18% 23% 22% 20%

16 1326 18

2	 가끔

18 1314 22

4	 별로

27 3616 20

5	 전혀

26 2828 23

3	 보통

13 1016 17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다. 비혼(결혼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 여성은 반드시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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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모성 담론

6-1번은 모성 담론에 대한 교회 설교나 가르침의 빈도를 묻는 

문항이다.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많이’, ‘가끔’, ‘보

통’, ‘별로’, ‘전혀’의 응답률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10대 

남성, 20대 남성과 10대 여성, 2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보통(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나 확실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으나 해당 설교나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거나 별로 또는 전

혀 배우지 않은 비율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자녀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으로 여겨지

는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6-2번에서는 이러한 모성 담론에 대한 교회 설교나 가르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에게 자

녀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으로서 강조하는 것에 ‘별로 동

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였다. 특히 10대 여성의 

72%, 20대 여성의 66% 순으로 여성들은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설

교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청

년 세대의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 및 자녀출산이 어려운 현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을 간과하는 일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10대 청소년과 20대 청

년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6-1번 문항 & 6-2번 
문항 분석

1 2 3 4 5

10대 남성 9% 11% 38% 20% 22%

20대 남성 9% 17% 38% 16% 20%

10대 여성 4% 4% 20% 22% 50%

20대 여성 6% 11% 17% 23% 43%

11 417 11

2	 대체로 동의한다

20 2216 23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2 5020 43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8 2038 17

3	 보통이다

9 49 6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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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0대 남성 10% 11% 25% 14% 40%

20대 남성 12% 18% 28% 18% 24%

10대 여성 4% 13% 17% 17% 49%

20대 여성 10% 11% 15% 25% 39%

10대 7% 12% 22% 15% 44%

20대 11% 14% 20% 22% 33%

남성 11% 14% 26% 16% 33%

여성 7% 12% 17% 21% 43%

11 1318 11

2	 가끔

14 1718 25

4	 별로

40 4924 39

5	 전혀

25 1728 15

3	 보통

10 412 10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8% 6% 31% 22% 33%

20대 남성 6% 13% 28% 25% 28%

10대 여성 2% 2% 13% 16% 67%

20대 여성 3% 5% 17% 18% 57%

10대 5% 4% 23% 19% 49%

20대 4% 8% 23% 21% 44%

남성 7% 9% 31% 23% 30%

여성 2% 4% 16% 17% 61%

7-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 213 5

2	 대체로 동의한다

22 1625 18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 6728 57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1 1328 17

3	 보통이다

8 26 3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성경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으므로 목사가 될 수 없다. 

사모나 전도사로 목사님을 보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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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위계

교회 위계에 의한 여성 목사 안수 허용에 관하여 묻는 7-1번에

서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해당 설교나 가르침을 ‘전혀’ 들어본 적

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목

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과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을 별

도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치는 현장 분석의 유의미

한 결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인

식 또는 성별 고정 역할이 포함된 설교나 가르침이 3번~11번 문항

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많

이’, ‘가끔’ 그리고 ‘보통’의 수치가 50% 이상인 부분이 있었으므

로 여전히 교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7-2번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여성 목사 안수 금지에 대한 인

식을 묻는 문항인데 10대와 20대 남녀 모두 ‘매우 동의하지 않는

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의 응답률은 10대의 68%, 20대의 65%를 기록하였고, 남성 53%, 

여성 78%의 높은 통계를 보이며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7-1번 문항 & 7-2번 
문항 분석

8-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0대 남성 11% 14% 22% 21% 32%

20대 남성 8% 24% 27% 23% 18%

10대 여성 6% 14% 18% 25% 37%

20대 여성 10% 17% 18% 24% 31%

14 1424 17

2	 가끔

21 2523 24

4	 별로

32 3718 31

5	 전혀

22 1827 18

3	 보통

11 68 10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여성들은 부드럽고 어질게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여성들은 

보살피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돌보고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여성(여성 

목사, 여성 장로, 여성 전도사 등 모두 해당)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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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2 3 4 5

10대 남성 6% 10% 35% 21% 28%

20대 남성 7% 17% 28% 29% 19%

10대 여성 1% 7% 18% 24% 50%

20대 여성 3% 8% 22% 20% 47%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9-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0 717 8

2	 대체로 동의한다

21 2429 20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8 5019 47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5 1828 22

3	 보통이다

6 17 3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15% 15% 22% 21% 27%

20대 남성 10% 28% 27% 21% 14%

10대 여성 6% 14% 17% 24% 39%

20대 여성 11% 17% 24% 23% 25%

15 1428 17

2	 가끔

21 2421 23

4	 별로

27 3914 25

5	 전혀

22 1727 24

3	 보통

15 610 11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여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종할 때 빛이 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스더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순종은 여성의 가장 큰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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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0-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0대 남성 8% 6% 31% 22% 33%

20대 남성 6% 13% 28% 25% 28%

10대 여성 2% 2% 13% 16% 67%

20대 여성 3% 5% 17% 18% 57%

6 213 5

2	 대체로 동의한다

22 1625 18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

67

28

57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1 1328 17

3	 보통이다

8 26 3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12% 21% 32% 16% 19%

20대 남성 12% 27% 27% 25% 9%

10대 여성 8% 13% 29% 17% 33%

20대 여성 14% 25% 28% 15% 18%

21 1327 25

2	 가끔

16 1725 15

4	 별로

19 339 18

5	 전혀

32 2927 28

3	 보통

12 812 14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 여자는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이다. 늘 몸가짐과 옷차림을 

조심하고 순결하고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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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2 3 4 5

10대 남성 8% 15% 33% 23% 21%

20대 남성 6% 22% 33% 19% 20%

10대 여성 1% 5% 16% 28% 50%

20대 여성 4% 15% 23% 19% 39%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순종 이데올로기, 착한 여자 낭만화

9-1번과 9-2번은 여성의 덕목으로 순종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

르침에 대한 실태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이다. 9-1번에서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다’(‘가끔’과 ‘보통’)와 ‘들어본 적이 없

다’(‘별로’와 ‘전혀’)가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행해졌던 시대와는 달리 2020년에 행해진 본 설문조사에서는 시

대적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0-1번과 10-2번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이를 

현숙한 그리스도인 여성이라 강조하는 설교와 가르침은 앞서 9-1

번의 가르침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남

녀 모두에게서 ‘전혀’ 또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보다 ‘많이’ 또는 

‘대체로 들어보았다’ 그리고 ‘보통(들어본 적 있지만 확실하지 않

다)’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번과 10-2번에서 이러한 설교나 가르

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압도적으

로 특히, 여성에게서 높은 것을 살펴볼 때, 교회 현장의 가르침과 

10대, 20대 여성들의 인식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번 문항 & 
10번 문항 비교

15 522 15

2	 대체로 동의한다

23 2819 19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1 5020 39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3 1633 23

3	 보통이다

8 16 4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2020 교회성차별실태  보고서

42 43

11-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1 2 3 4 5

10대 남성 18% 13% 35% 12% 22%

20대 남성 14% 24% 26% 17% 19%

10대 여성 2% 6% 20% 17% 55%

20대 여성 3% 10% 20% 22% 45%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1-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0대 남성 18% 24% 26% 14% 18%

20대 남성 18% 30% 29% 11% 12%

10대 여성 5% 21% 21% 19% 34%

20대 여성 12% 20% 21% 18% 29%

24 2130 20

2	 가끔

14 1911 18

4	 별로

18 3412 29

5	 전혀

26 2129 21

3	 보통

18 518 12

1	 많이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3 624 10

2	 대체로 동의한다

12 1717 22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2 5519 45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5 2026 20

3	 보통이다

18 214 3

1	 매우 동의한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많이 들어보았다

2	 가끔 들어보았다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여자 때문에 죄를 저지르거나 

(다윗과 밧세바) 여자의 유혹 때문에 큰 일을 당한다.(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남자는 늘 여자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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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음녀화

11-1번과 11-2번은 여성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남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으로 묘사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대한 질문

이다. 11-1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

율이 모든 응답자들 사이에서 50%가 넘지 않는 점을 미루어볼 때, 

10대, 20대의 남녀의 50% 이상이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 현장에서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1-2번에서 여성을 유혹의 담지자로 간주하는 것을 강

조하는 가르침에 10대, 20대 여성들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10대, 20대 남성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 유혹자 담론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는 신앙심이 강한 집

단과 일반 집단 사이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11-1번 문항 & 11-2번 
문항 분석

▶	 모든 문항에서 여성은 대체로 ‘비동의’와 ‘매우 비동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동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7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목사님 보조의 사모 역할(78%)

11번	유혹자로서의 여성(70%)

8번	 보살핌과 뒤에서 헌신하는 여성의 덕목(69%)

6번	 자녀출산의 의무(68%)

9번	 순종이 여성의 덕목(68%)

10번	정숙하고 단정한 여성(66%)

5번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63%)

4번	 돕는 배필(60%)

▶	 남녀를 막론하고 ‘비동의’ 부분이 높은 순서대로 가르침을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7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목사님 보조의 사모 역할(남성 53% 여성 78%)

8번	 보살핌과 뒤에서 헌신하는 여성의 덕목(남성 49% 여성 69%)

9번	 순종이 여성의 덕목(남성 44% 여성 68%)

10번	정숙하고 단정한 여성(남성 41% 여성 66%)

11번	유혹자로서의 여성(남성 36% 여성 70%) 

6번	 자녀출산의 의무(남성 38% 여성 68%)

5번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남성 39% 여성 63%)

4번	 돕는 배필(남성 36% 여성 60%)

▶	 남녀를 막론하고 동의 부분이 높은 순서대로 가르침을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11번	유혹자로서의 여성(남성 34% 여성 11%)

4번	 돕는 배필(남성 28% 여성 17%)

5번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남성 26% 여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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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정숙하고 단정한 여성(남성 23% 여성 14%)

6번	 자녀출산의 의무(남성 23% 여성 13%)

9번	 순종이 여성의 덕목(남성 20% 여성 10%)

8번	 보살핌과 뒤에서 헌신하는 여성의 덕목(남성 19% 여성 9%)

7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남성 16% 여성 6%)

*	 여성의 우선 순위를 가정으로 두는 성별 고정관념은 여전히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여성의 덕목 부분에 있어 전통적인 가부

장적 관념이 남성들에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교회의 설교 또는 가르침에 포함된 성평등 수준의 실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들은 대체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

는다’를 많이 응답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부분은 6-2번의 자녀출산, 7-2번의 여성 목사 안수의 금지, 8-2번 여성의 보조적 

역할 강조, 9-2번 여성에게 순종 강조와 마지막으로 11-2번에서 여성을 유혹의 담지

자로 간주하는 문항이다.

→	또 다른 눈여겨볼 점은 4번~11번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에는 여성과 남

성의 성별 차이가 확연하며 특히 문항에 따라 10대 여성에 비하여 20대 여성의 성평

등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내재적 교육과정

▶	 성경 본문과 그 가르침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정 부분보다 내재적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기저귀 교환대 

및 어린이용 대변기 설치, 자모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건축물의 명칭, 남성인물 중심적 삽

화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성평등 인식이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의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회에서 

배우는 성별 고정관념과 이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동시에 속하며 행위하는 존재

이고 앞으로 이들 청년들은 사회에서 행위할 영역과 시간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세대라는 것

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의 이원화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회 조직 실태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 조사와 일치하게 여전히 중요한 

직위 및 조직기구가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시적 교육과정 못지 

않게 내재적 교육과정이 성별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 및 가

르침 외에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의 여성리더십의 확대와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	 특히 학생 임원진의 성비가 비슷함에도 여전히 남성이 회장직을 맡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 사

회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비추어진다. 

▶	 내재적 교육과정에서 특히 자모실 명칭 등과 관련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속해도 상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남성이 57%를 차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인 집단과 아닌 

집단(20대 남성)의 설문조사가 행해진다면, 가부장적 성경해석의 환경이 청년 남성의 성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보다 분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교회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현재 부재하

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 또는 의사소통 과정이 구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국 교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

급하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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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귀하가 다니는 교회의 

남성 화장실에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가 있습니까?

1	 둘 다 있다

2	 기저귀 교환대는 없고 

어린이용 대변기는 

있다

3	 기저귀 교환대는 있고 

어린이 대변기는 없다

4	 둘 다 없다 

5	 잘 모르겠다

12-2
만약 둘 다 없다면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 대변기 둘 다 

필요하다

2	 어린이 대변기만 

필요하다

3	 기저귀 교환대만 

필요하다

4	 둘 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1 2 3 4 5

10대 남성 21% 9% 9% 37% 24%

20대 남성 26% 14% 9% 34% 17%

10대 여성 10% 8% 7% 25% 50%

20대 여성 12% 6% 10% 36% 36%

10대 16% 8% 8% 32% 36%

20대 18% 9% 10% 35% 28%

남성 23% 11% 9% 36% 21%

여성 11% 7% 9% 31% 42%

9 814 6

2	 어린이용 대변기

37 2534 36

4	 없다

24 5017 36

5	 모름

9 79 10

3	 기저귀 교환대

21 1026 12

1	 둘 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51% 11% 6% 13% 19%

20대 남성 50% 12% 11% 14% 13%

10대 여성 77% 5% 3% 2% 13%

20대 여성 68% 7% 5% 9% 11%

10대 64% 8% 4% 8% 16%

20대 60% 9% 8% 11% 12%

남성 51% 12% 9% 13% 15%

여성 72% 6% 4% 6% 12%

11 512 7

2	 어린이 대변기만

13 214 9

4	 필요없다

19 1313 11

5	 모름

6 311 5

3	 기저귀 교환대만

51 7750 68

1	 둘 다 필요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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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번과 12-2번은 내재적 교육과정인 교회 환경에 대한 한국 

교회 실태와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남성 화

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의 유무에 대하여 ‘둘 다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

았다. 이는 아이 양육과는 관심사나 생활 영역이 다른 10대와 20대

들의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2번에서 응답자들에게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

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10대와 20대

가 남성의 아이 양육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반

영하며 그러한 인식을 교회 환경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12-1번 문항 & 12-2번 
문항 분석

13
어린 아기와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이름을 모자(母

子) 예배실 혹은 자모

(子母)실로 하는 것은 

아기는 엄마가 주로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속해도 상관없다)

2	 변경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있다)

3	 잘 모르겠다

1 2 3

10대 남성 41% 31% 28%

20대 남성 57% 24% 19%

10대 여성 21% 58% 21%

20대 여성 30% 55% 15%

10대 32% 44% 24%

20대 41% 42% 17%

남성 49% 28% 23%

여성 26% 56% 18%

31 5824 55

2	 문제있다

28 2119 15

3	 모름

41 2157 30

1	 문제없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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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문항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교회 공간의 명칭에 대

하여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어린 아기

와 양육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모자(母子) 예배실’ 혹은 

‘자모(子母)실’로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 좋다(문제

가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10대 여성(58%)과 20대 여성(55%)의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속해도 상관없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10대와 20대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중 

20대 남성이 57%를 차지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에서 10대 남

성과 20대 남성의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경해석과는 큰 관계가 없는 

일반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

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의 

설문조사가 행해진다면, 가부장적 성경해석이 일반적 성평등 인식

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보다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번 문항 분석 

14
다음은 본 연구진이 

조사한 사례입니다. 

청년부 등의 조직 이름,

건물의 교실이나 건물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경우 성경 속에 나오는 

남성의 이름을 따서 짓고 

있습니다. 

1 2 3 4

10대 남성 23% 14% 37% 26%

20대 남성 22% 31% 36% 11%

10대 여성 38% 12% 30% 20%

20대 여성 45% 11% 31% 13%

10대 30% 13% 34% 23%

20대 35% 19% 34% 12%

남성 22% 22% 37% 19%

여성 42% 11% 31% 16%

1	 성경 속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도 넣어서 지어야 한다

2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 중 

남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3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4	 잘 모르겠다

14 1231 11

2	 당연

26 2011 13

4	 모름

37 3036 31

3	 큰문제 아님

23 3822 45

1	 여성이름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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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문항에서는 기독교교육 교재에 반영된 남성중심적 삽화

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어야 하며 남성 위주로 생각하는 교회(기독교)의 문

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여

성의 비율이 10대, 20대 각각 43%로 가장 높았다. ‘여성 남성 골고

루 그려 넣는 것이 좋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삽화가의 실수인 

것 같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

로 두어도 상관없다’의 응답도 상당수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잘 모

르겠다’에 대하여 응답한 비율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15번 문항 분석 

15
공과 공부 교재의 

표지나 삽화 등에서 

이스라엘 구성원이 다 

같이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남녀노소로 

구성되어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단 한 

명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남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어야 하며 

남성 위주로 생각 하는 교회(기독교)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2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는 것이 좋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삽화가의 실수인 

것 같다

3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다

4	 잘 모르겠다

1 2 3 4

10대 남성 33% 23% 23% 21%

20대 남성 24% 35% 33% 8%

10대 여성 43% 28% 14% 15%

20대 여성 43% 25% 22% 10%

10대 38% 25% 19% 18%

20대 35% 30% 27% 8%

남성 29% 29% 28% 14%

여성 43% 26% 19% 12%

23 2835 25

2	 의도적 아님

21 158 10

4	 모름

23 1433 22

3	 큰문제 아님

33 4324 43

1	 남성 위주인 기독교의 문제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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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143 54

8	 중등부 교사

21 1815 14

9	 고등부 부서장

34 4336 46

10	 청소관리부

15 1713 18

11	 미디어방송부

27 3135 41

12	 새가족부

43 4440 46

13	 고등부 교사

9 817 13

14	 대학부 부서장

40 5043 48

15	 주방봉사부

8 1312 15

20	경조부

5 35 4

21	 차량부

19 1617 17

16	 재정위원회

17 1822 17

17	 교육위원회

33 4542 41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12 2722 17

19	 청년부 부서장

54 5550 60

22	 영유아부 교사

31 2932 22

23	 초등부 부서장

12 1919 13

24	 국내 선교부

35 4341 53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16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사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0대 남성 53% 16% 66% 26% 19% 41% 11% 52% 21% 34%

20대 남성 34% 9% 59% 21% 25% 40% 16% 43% 15% 36%

10대 여성 42% 13% 70% 25% 19% 52% 17% 61% 18% 43%

20대 여성 46% 14% 67% 22% 20% 47% 16% 54% 14% 4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대 남성 15% 27% 43% 9% 40% 19% 17% 33% 12% 8%

20대 남성 13% 35% 40% 17% 43% 17% 22% 42% 22% 12%

10대 여성 17% 31% 44% 8% 50% 16% 18% 45% 27% 13%

20대 여성 18% 41% 46% 13% 48% 17% 17% 41% 17% 15%

21 22 23 24 25

10대 남성 5% 54% 31% 12% 35%

20대 남성 5% 50% 32% 19% 41%

10대 여성 3% 55% 29% 19% 43%

20대 여성 4% 60% 22% 13% 53%

53 4234 46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16 139 14

2	 당회(장로회)

26 2521 22

4	 중등부 부서장

19 1925 20

5	 해외 선교부

41 5240 47

6	 예배부(예배준비)

11 1716 16

7	 기획위원회

66 7059 67

3	 초등부 교사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

성경봉독

2	 당회(장로회)

3	 초등부 교사

4	 중등부 부서장

5	 해외 선교부

6	 예배부(예배준비)

7	 기획위원회

8	 중등부 교사

9	 고등부 부서장

10	청소관리부

11	 미디어방송부

12	새가족부

13	고등부 교사

14	대학부 부서장

15	주방봉사부

16	재정위원회

17	교육위원회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19	청년부 부서장

20	경조부

21	차량부

22	영유아부 교사

23	초등부 부서장

24	국내 선교부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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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423 28

39 3734 43

7	 기획위원회

27 2526 22

8	 중등부 교사

36 3729 34

9	 고등부 부서장

18 1723 17

10	 청소관리부

40 3434 42

11	 미디어방송부

22 2225 20

12	 새가족부

30 3226 21

13	 고등부 교사

29 3635 34

14	 대학부 부서장

26 3326 31

19	 청년부 부서장 20	경조부

17 1215 10

15	 주방봉사부

38 3441 50

16	 재정위원회

34 2931 36

17	 교육위원회

16 1212 12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51 4846 55

21	 차량부

9 1315 8

22	 영유아부 교사

15 1815 15

23	 초등부 부서장

31 2428 30

24	 국내 선교부

39 3435 26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17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는 사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0대 남성 66% 53% 22% 31% 34% 36% 39% 27% 36% 18%

20대 남성 53% 59% 19% 28% 29% 32% 34% 26% 29% 23%

10대 여성 72% 64% 25% 40% 34% 39% 37% 25% 37% 17%

20대 여성 59% 72% 18% 29% 39% 37% 43% 22% 34% 1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대 남성 40% 22% 30% 29% 17% 38% 34% 16% 26% 26%

20대 남성 34% 25% 26% 35% 15% 41% 31% 12% 26% 23%

10대 여성 34% 22% 32% 36% 12% 34% 29% 12% 33% 24%

20대 여성 42% 20% 21% 34% 10% 50% 36% 12% 31% 28%

21 22 23 24 25

10대 남성 51% 9% 15% 31% 39%

20대 남성 46% 15% 15% 28% 35%

10대 여성 48% 13% 18% 24% 34%

20대 여성 55% 8% 15% 30% 26%

66 7253 59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22 2519 18

3	 초등부 교사

31 4028 29

4	 중등부 부서장

34 3429 39

5	 해외 선교부

36 3932 37

6	 예배부(예배준비)

53 6459 72

2	 당회(장로회)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

성경봉독

2	 당회(장로회)

3	 초등부 교사

4	 중등부 부서장

5	 해외 선교부

6	 예배부(예배준비)

7	 기획위원회

8	 중등부 교사

9	 고등부 부서장

10	청소관리부

11	 미디어방송부

12	새가족부

13	고등부 교사

14	대학부 부서장

15	주방봉사부

16	재정위원회

17	교육위원회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19	청년부 부서장

20	경조부

21	차량부

22	영유아부 교사

23	초등부 부서장

24	국내 선교부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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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10 15

5	 해외 선교부

16번과 17번 문항은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회의 조직을 담당하

는 주체에 대한 질문이다. 16번 문항의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사

역에 대해서는 ‘초등부 교사’, ‘영·유아부 교사’, ‘중등부 교사’, ‘전

도부(방문/노방 전도)’가 많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담당해

왔던 ‘주방봉사부’와 ‘청소관리부’도 상당수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고등부 교사’와 ‘새가족부’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에서 여성은 주로 교사와 주방 및 청소, 새가족 관리

와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을 묻는 17번 문항을 보면 

‘주일 예배의 사회, 기도 및 성경봉독’, ‘당회(장로회)’, ‘차량부’, ‘재

정위원회’, ‘미디어방송부’가 많았다. 다음으로 ‘기획위원회’, ‘부서

장’과 ‘교육위원회’도 남성이 상당수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차량부’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담당해왔던 일이고, ‘당

회(장로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기획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 교

회에서 남성은 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거나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교회운영에 관한 일을 논의하는 직분도 

많이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6번 & 17번 
문항 분석

18
귀하가 성인이 된 후 

하고 싶은 사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0대 남성 30% 6% 20% 5% 9% 13% 8% 24% 5% 2%

20대 남성 17% 9% 11% 8% 10% 13% 8% 17% 7% 8%

10대 여성 22% 6% 29% 7% 6% 13% 4% 17% 5% 1%

20대 여성 17% 8% 17% 3% 15% 20% 7% 10% 3%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대 남성 11% 3% 20% 4% 3% 9% 6% 3% 6% 2%

20대 남성 19% 6% 16% 9% 7% 10% 14% 6% 14% 4%

10대 여성 14% 3% 20% 4% 3% 8% 8% 8% 8% 3%

20대 여성 17% 6% 6% 6% 3% 8% 10% 6% 8% 3%

21 22 23 24 25

10대 남성 11% 10% 4% 6% 8%

20대 남성 9% 7% 7% 7% 8%

10대 여성 3% 24% 5% 3% 9%

20대 여성 3% 17% 3% 10% 8%

30 2217 17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6 69 8

2	 당회(장로회)

5 78 3

4	 중등부 부서장

13 1313 20

6	 예배부(예배준비)

8 48 7

7	 기획위원회

24 1717 10

8	 중등부 교사

20 2911 17

3	 초등부 교사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

성경봉독

2	 당회(장로회)

3	 초등부 교사

4	 중등부 부서장

5	 해외 선교부

6	 예배부(예배준비)

7	 기획위원회

8	 중등부 교사

9	 고등부 부서장

10	청소관리부

11	 미디어방송부

12	새가족부

13	고등부 교사

14	대학부 부서장

15	주방봉사부

16	재정위원회

17	교육위원회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19	청년부 부서장

20	경조부

21	차량부

22	영유아부 교사

23	초등부 부서장

24	국내 선교부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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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 34 3

5 57 3

9	 고등부 부서장

2 18 4

10	 청소관리부

11 1419 17

11	 미디어방송부

3 36 6

12	 새가족부

20 2016 6

13	 고등부 교사 14	 대학부 부서장

4 49 6

6 814 8

19	 청년부 부서장 20	경조부

3 37 3

15	 주방봉사부

9 810 8

16	 재정위원회

6 814 10

17	 교육위원회

3 86 6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11 39 3

21	 차량부

10 247 17

22	 영유아부 교사

4 57 3

23	 초등부 부서장

6 37 10

24	 국내 선교부

8 98 8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18번에서는 응답자에게 성인이 된 후 하고 싶은 사역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할 때, 우선 10대와 

20대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교사, 특히 ‘초등부 교

사’와 ‘영·유아부 교사’에 많이 응답하였으나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및 ‘예배부(예배준비)’, ‘미디어방송부’의 일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의 순서대로 많은 응답을 보이나 그 외 다양한 사역에

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해온 ‘차량

부’ 사역을 희망하는 10대, 20대 남성은 많지 않았다. 

18번 문항 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2020 교회성차별실태  보고서

64 65

교단 결의년도 여성 목사 수 비율

기독교감리회 1955년 746명 6.9%

기독교장로회 1974년 306명 10.6%

예수교장로회 통합 1994년 1,477명 8.5%

기독교 성결교 2004년 169명 3.6%

기독교 침례교 2013년 미집계 -

예수교장로회 합동 여성 목사 안수 허용하지 않음

예수교장로회 고신

합신

19
다음은 각 교단별 여성 

목사 안수 허용 및 여성 

목사 비율 현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2 3 4 5

10대 남성 26% 34% 13% 2% 4%

20대 남성 33% 25% 11% 8% 7%

10대 여성 18% 45% 13% 0% 2%

20대 여성 27% 39% 12% 4% 3%

6 7 8 9

10대 남성 21% 22% 19% 11%

20대 남성 17% 28% 18% 10%

10대 여성 18% 29% 24% 9%

20대 여성 19% 29% 27% 7%

11 910 7

9	 모름

34 4525 39

2	 인지하고 있으며 늘어나기를 바람

28 4

4	 안수가 불가한 이유를 인지하고 있음

4 27 3

5	 성경에 의해 불가능하다

13 1311 12

3	 존재를 처음 인지

26 1833 27

1	 인지하고 있었으나 상관없음

21 1817 19

6	 안수가 안되는 이유 모름

22 2928 29

7	 남녀 동등하기에 가능

19 2418 27

8	 남녀 평등하기에 허용해야함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2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3	 여성 목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4	 여성 목사 안수를 왜 허용하지 않는지 안다

5	 성경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므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6	 여성 목사 안수를 왜 허용하지 않는지 모른다

7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므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8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므로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해야 한다

9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2020 교회성차별실태  보고서

66 67

19번 문항은 각 교단별 여성 목사 안수 허용 여부와 여성 목사 

비율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알아보았

다. 이에 대하여 ‘2)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

으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여성의 

응답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뒤이어 ‘7)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므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와 ‘8)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

등하므로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해야 한다’의 응답도 많았으나 ‘1)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의 응답률도 높았다. 

여성의 경우, 2), 7), 8)과 같이 여성 목사 비율이 늘어나고 여성

에게도 목사 안수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률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2), 7)과 같이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 목사 

비율의 증가를 많이 선택하였으나 1)처럼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

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흥미롭

게도 ‘1)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와 2) ‘여성 목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의 응답률이 59%로 동일한 수치를 보인다. 

19번 문항 분석

20
귀하가 속한 교회에는 

다음의 직위에 해당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귀하의 교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중복 

응답 가능)

1	 담임 목사

2	 부목사

3	 전도사

4	 장로

5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

6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7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

8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

1 2 3 4

10대 남성 28% 18% 39% 31%

20대 남성 16% 17% 55% 22%

10대 여성 17% 14% 53% 16%

20대 여성 11% 14% 50% 15%

10대 23% 16% 46% 24%

20대 13% 15% 52% 18%

남성 22% 18% 47% 27%

여성 13% 14% 51% 16%

5 6 7 8

10대 남성 33% 3% 22% 3%

20대 남성 40% 7% 18% 9%

10대 여성 44% 6% 20% 4%

20대 여성 43% 8% 20% 10%

10대 38% 4% 21% 4%

20대 41% 7% 19% 9%

남성 36% 5% 20% 6%

여성 43% 7%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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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문항은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회 조직에서 여성이 담당하

는 직위를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평등 실

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우

리 교회에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3) 전

도사’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7)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지

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에 응답한 비율도 꽤 있었지만 여전히 ‘6)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8)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응

답한 비율도 존재했다. 

 20번 문항 분석 

21
귀하가 소속된 

교육부서의 (학생) 

회장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3	 잘 모르겠다

1 2 3

10대 남성 55% 21% 24%

20대 남성 57% 22% 21%

10대 여성 39% 31% 30%

20대 여성 47% 28% 25%

10대 48% 26% 26%

20대 51% 26% 23%

남성 56% 21% 23%

여성 44% 29% 27%

21 3122 28

2	 여성

24 3021 25

3	 모름

55 3957 47

1	 남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8 1417 14

2	 부목사

31 1622 15

4	 장로

33 4440 43

5	 목사없음

39 5355 50

3	 전도사

28 1716 11

1	 담임목사

3 67 8

6	 목사불가능

22 2018 20

7	 장로없음

3 49 10

8	 장로 불가능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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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하가 소속된 

교육부서의 (학생) 

임원진의 남녀 성비는 

어떠합니까?

1	 남자가 많다

2	 여자가 많다

3	 비슷하다

4	 잘 모르겠다

1 2 3 4

10대 남성 16% 22% 45% 17%

20대 남성 31% 21% 33% 15%

10대 여성 17% 24% 46% 13%

20대 여성 21% 26% 38% 15%

10대 16% 23% 46% 15%

20대 25% 24% 36% 15%

남성 23% 21% 39% 17%

여성 19% 25% 41% 15%

22 2421 26

2	 여자

17 1315 15

4	 모름

45 4633 38

3	 비슷

16 1731 21

1	 남자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1번과 22번 문항은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육부서의 회장 및 

임원진의 성비를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교육부서

의 성평등 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1번 문항에서는 회장

의 성별이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나 ‘모름’보다 가장 

많았다. 반면에 22번 문항에서 전체 임원진의 성비를 질문하였을 

때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원진의 성비가 비슷함에

도 왜 여전히 남성이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가 많은지에 대

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번 & 22번
문항 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2020 교회성차별실태  보고서

72 73

23
귀하는 한국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잘 아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1 2 3 4 5

10대 남성 7% 15% 18% 23% 37%

20대 남성 11% 31% 24% 18% 16%

10대 여성 9% 17% 24% 31% 19%

20대 여성 17% 26% 22% 24% 11%

10대 8% 16% 21% 27% 28%

20대 14% 28% 22% 22% 14%

남성 9% 23% 20% 21% 27%

여성 13% 22% 23% 27% 15%

15 1731 26

2	 잘 아는 편이다

23 3118 24

4	 잘 모르는 편이다

37 1916 11

5	 전혀 모른다

18 2424 22

3	 보통이다

7 911 17

1	 매우 잘 알고 있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4
교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서울)" 

등이 전국에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잘 아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르는 편이다

5	 전혀 모른다

1 2 3 4 5

10대 남성 5% 8% 17% 33% 37%

20대 남성 6% 18% 21% 28% 27%

10대 여성 3% 8% 12% 33% 44%

20대 여성 5% 10% 15% 40% 30%

10대 4% 8% 15% 33% 40%

20대 5% 13% 18% 35% 29%

남성 5% 13% 19% 31% 32%

여성 4% 9% 14% 37% 36%

8 818 10

2	 잘 아는 편이다

33 3328 40

4	 잘 모르는 편이다

37 4427 30

5	 전혀 모른다

17 1221 15

3	 보통이다

5 6 5

1	 매우 잘 알고 있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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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하의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지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거나 

이를 가르치는 모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1 2 3

10대 남성 11% 41% 48%

20대 남성 14% 48% 38%

10대 여성 7% 50% 43%

20대 여성 11% 52% 37%

10대 9% 46% 45%

20대 12% 50% 38%

남성 12% 45% 43%

여성 9% 51% 40%

41 5048 52

2	 없다

48 4338 37

3	 모름

11 714 11

1	 있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3번 문항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각종 성문

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물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빈

번히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응답률이 비교적 골고루 분

포되었으나 ‘잘 모르는 편이다’와 ‘전혀 모른다’의 응답률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보다 더 높았다. 

눈여겨볼 점은 20대 남성은 한국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31%)’와 ‘보통이다(23%)’라고 응답했

으나 10대 남성은 ‘잘 모르는 편이다(23%)’와 ‘전혀 모른다(37%)’

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차이를 보였다. 

23번 문항 분석

24번 문항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평등을 위해서 교회 내 성폭력

을 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알

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잘 모르는 편이다’와 ‘전

혀 모른다’의 응답이 모든 응답자의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4번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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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하의 교회에는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의사소통 과정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1 2 3

10대 남성 23% 27% 50%

20대 남성 23% 34% 43%

10대 여성 16% 29% 55%

20대 여성 18% 36% 46%

10대 20% 28% 52%

20대 21% 36% 43%

남성 23% 31% 46%

여성 17% 33% 50%

27 2934 36

2	 없다

50 5543 46

3	 모름

23 1623 18

1	 있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본인이 속한 교회의 성차별을 지향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

는 논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모임이 있는지를 묻는 25번 문항에서

는 ‘없다’와 ‘모른다’가 응답자의 90%에 육박하여 한국 교회의 성

평등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26번 문항에서 교회 내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없다’와 ‘모른다’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있다’의 응답은 20%에 가깝거나 20%가 약간 넘는 비율을 보

이며 미약하게나마 개선의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번 & 26번 
문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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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0)의 교육과정

▶	 영의 교육과정과 명시적 교육과정 부분에서 실태 부분의 차이가 명확하다. 먼저 하나님의 여

성적 이미지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보통이다’부터 ‘모른다’의 응답이 ‘매우 잘’ 알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가

르침이 거의 없어 응답자들이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를 생소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중에서도 성경 속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은 한국 교회에서 강조되지 않으며 성경에 기

록된 여성에 대한 조명도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29번 문항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언급한 13명의 여성인물을 제시하였으나 ‘루디아’와 ‘율리아’를 제외하고는 ‘들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20% 미만이거나 10% 미만인 응답도 많았다. 원래는 ‘마리아’

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성경에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본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응

답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리아’는 분석에서 제외하겠다. 

▶	 교회에서 성경 속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더라도 설교나 강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덕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여성인물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을 때, ‘드보라’, ‘에스더’, ‘한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훌다’를 들어

본 비율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들이 여성선지자, 여성제자, 여성리더와 같이 다양한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여성인

물을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여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해석된 일부 성경구절에 대하여 성평등적 해석을 응답자들에게 제시

하였더니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해석을 ‘대체로’ 또는 ‘매우’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새로운 ‘에쩨르’ 해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질문하였을 때,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나 ‘별다른 생각이 들

지 않는다’가 30~40%, ‘지금까지 알던 해석과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가 9~15%의 응답을 

차지하였다. 이는 여성안수에 대한 성평등적 해석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성안수를 허

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무관심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성평등적 해석에 

대한 무관심과 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한국 교회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성평

등에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앞에서 명시적 교육과정과 내재적 교

육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평등적 인식에 동의하고 있으

나 성경구절에 바탕을 둔 부분에서는 성평등적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교회에

서 성평등적인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성경을 성평등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성적 

이미지 특히 어머니로 

묘사하는 구절의 

일부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어머니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42: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이사야 

49:15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호세아

 11:3-4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서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6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10대 남성 8% 15% 31% 18% 6% 22%

20대 남성 7% 22% 35% 12% 10% 14%

10대 여성 7% 12% 22% 23% 13% 23%

20대 여성 11% 12% 30% 22% 10% 15%

31 2235 30

3	 보통이다

18 2312 22

4	 대체로 아니다

6 1310 10

5	 매우 아니다

22 2314 15

6	 잘 모르겠다

8 77 11

1	 매우 그렇다

15 1222 12

2	 대체로 그렇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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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문항은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

여주며 이에 대하여 배운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에 대

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았고,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

니다’ 또는 ‘모른다’의 응답률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보다 높았다. 

27번 문항 분석

28-1
위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에 동의하고 

나서야 초대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귀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10대 남성 16% 27% 37% 8% 12%

20대 남성 13% 37% 31% 14% 5%

10대 여성 5% 24% 43% 15% 13%

20대 여성 20% 25% 34% 12% 9%

10대 11% 26% 39% 11% 13%

20대 17% 30% 33% 13% 7%

남성 15% 32% 33% 11% 9%

여성 13% 24% 39% 13% 11%

27 2437 25

2	 대체로 안다

8 1514 12

4	 대체로 모른다

12 135 9

5	 모름

37 4331 34

3	 보통

16 513 20

1	 매우 잘 안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매우 잘 안다

2	 대체로 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모른다

5	 매우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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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이 구절은 인종과 

성별, 그리고 사회적 

계급의 차별을 모두 

없애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쳐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 

3: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10대 남성 21% 24% 33% 11% 11%

20대 남성 16% 37% 35% 9% 3%

10대 여성 4% 29% 48% 13% 6%

20대 여성 19% 28% 31% 16% 6%

10대 13% 26% 41% 12% 8%

20대 18% 32% 32% 13% 5%

남성 18% 30% 35% 10% 7%

여성 13% 29% 38% 14% 6%

24 2937 28

2	 대체로 그렇다

11 139 16

4	 대체로 아니다

11 63 6

5	 매우 아니다

33 4835 31

3	 보통

21 416 19

1	 매우 그렇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28-1번과 28-2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고백문에 대한 교

회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충분히 배웠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

항이다. 28-1번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보통

이다’로 응답자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고백문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체

로 알고있다’와 ‘매우 잘 알고있다’의 순서의 응답률을 보이며 상

당수의 응답자들이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8-2번에서 초대교회 세례고백문의 의미를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쳐주었는지에 대해서도 28-1번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많

은 응답자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며 교회에서 그 의미를 가르

쳐주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며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배웠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더러 있었다. 이

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과 그 의미에 

대하여 어느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어떤 상황

이나 설교에서 교육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파

악할 수 없었다.

28-1번 & 28-2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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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대교회는 세례고백문 

정신에 따라 여성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언급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들어본 이름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유오디아

2	 율리아

3	 유니아

4	 마리아

5	 눔바

6	 뵈뵈

7	 브리스길라

8	 순두게

9	 드루베나

10	드루보사

11	 루디아

12	다비다

13	버시

1 2 3 4 5 6 7

10대 남성 12% 18% 6% 63% 9% 5% 11%

20대 남성 13% 22% 15% 67% 4% 6% 20%

10대 여성 8% 32% 7% 77% 6% 3% 8%

20대 여성 9% 31% 8% 73% 4% 5% 17%

10대 10% 24% 6% 70% 8% 4% 10%

20대 11% 27% 11% 71% 4% 5% 18%

남성 13% 19% 10% 65% 7% 5% 15%

여성 9% 32% 8% 75% 5% 4% 13%

8 9 10 11 12 13

10대 남성 11% 11% 11% 24% 15% 11%

20대 남성 14% 12% 14% 33% 16% 6%

10대 여성 8% 6% 8% 34% 18% 4%

20대 여성 8% 7% 11% 32% 18% 4%

10대 9% 9% 9% 29% 16% 8%

20대 11% 9% 12% 32% 17% 5%

남성 12% 12% 12% 28% 15% 9%

여성 8% 7% 9% 33% 18% 4%

18 3222 31

2	 율리아

12 813 9

1	 유오디아

63

77

67

73

4	 마리아

9 64 4

5	 눔바

5 36 5

6	 뵈뵈

6 715 8

3	 유니아

11 814 8

8	 순두게

11 820 17

7	 브리스길라

11 46 4

13	 버시

15 1816 18

12	 다비다

11 814 11

10	 드루보사

11 612 7

9	 드루베나

24 3433 32

11	 루디아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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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동

역자로 언급한 여성들을 나열하고, 응답자가 교회에서 들어본 여성

의 이름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은 자신이 

들어보지 못한 바울의 동역자에 ‘여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해당 

사실을 교회에서 왜 들어보지 못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여성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현저히 

낮았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마리아’ 

였으나 이는 응답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마리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29번에서는 설문조사 문항과는 달리 ‘마리아’ 응답

을 삭제하고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루디아’가 가장 높고, ‘율

리아’, ‘다비다’, ‘브리스길라’가 그 뒤를 이었으나 ‘루디아’와 ‘율리

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에 대하여 들어본 응답률은 20%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9번 문항은 한국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설교 또는 가르침을 전

할 때, 성경 속 남성인물만을 비중있게 다룰 것이 아니라 여성인물

도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한다. 

29번 문항 분석

30
다음 중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성경 

인물이 있다면 모두 

골라주십시오. 

1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사, 드보라 

	 (사사기)

2	 적장의 머리를 내리쳐 나라를 지킨 야엘 (사사기)

3	 이집트 탈출 후 공동체의 리더로 선두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미리암

	 (출애굽기)

4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에스더 (에스더)

5	 믿음의 자세로 기도한 한나 (사무엘상)

6	 이집트 정부의 유대인 남자아기 숙청에도 불구하고 아기 모세를 숨긴 

	 요게벳 (출애굽기)

7	 착한 일과 구제를 실천한 제자, 다비다 (사도행전)

8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한 스바 여왕 (열왕기상)

9	 율법을 해석하여 나라의 앞날을 통찰한 선지자, 훌다 (열왕기하)

1 2 3 4 5 6 7 8 9

10대 남성 40% 18% 25% 41% 34% 36% 21% 27% 15%

20대 남성 33% 23% 38% 53% 41% 34% 22% 30% 8%

10대 여성 33% 18% 18% 60% 50% 33% 18% 24% 11%

20대 여성 36% 24% 32% 67% 53% 39% 20% 27% 16%

10대 37% 18% 22% 50% 42% 34% 20% 26% 13%

20대 35% 23% 35% 61% 48% 37% 21% 29% 12%

남성 37% 21% 31% 47% 38% 35% 22% 29% 12%

여성 35% 21% 26% 64% 52% 36% 19% 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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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430 27

8	 스바여왕

15 118 16

9	 훌다

40 3333 36

1	 드보라

25 1838 32

3	 미리암

36 3334 39

6	 요게벳

21 1822 20

7	 다비다

34 5041 53

5	 한나

41 6053 67

4	 에스더

18 1823 24

2	 야엘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0번 문항에서도 앞서 29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설

교나 강의에서 접한 여성인물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29번 문항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한 여성인물에 대한 가

르침이 거의 부재하여 이러한 가르침이 영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인물은 ‘에스더’와 ‘한나’였

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에스더’와 ‘한나’에 대하여 들어본 적

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에스더’를 들어본 여성은 64%(남성 47%) 

‘한나’를 들어본 여성은 52%(남성 38%)였다. 그 뒤로 ‘드보라’, ‘요

게벳’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고, ‘훌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속 여성인물 ‘에스더’와 ‘한나’

는 많은 경우,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왕비로서 목숨을 걸

고 민족을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대제사장을 잉

태하고 그를 잘 길러낸 ‘어머니’의 이미지로 접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처럼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특히나 여성

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것은 여성들이 이미 순종, 기

도, 인내와 같은 덕목을 내면화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

론 ‘드보라’와 같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도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인 응답률을 살펴보면, 

여성 선지자, 여성 제자, 여성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여성인물

에 대하여 들어본 바가 매우 적은 것을 미루어볼 때, 이는 한국 교

회에서 다양한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성인물을 소개하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0번 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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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남성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부활에서도 

첫 증인이 된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또는 배운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1 2 3 4 5

10대 남성 15% 13% 42% 12% 18%

20대 남성 22% 28% 36% 9% 5%

10대 여성 10% 12% 46% 16% 16%

20대 여성 22% 23% 34% 13% 8%

10대 12% 12% 45% 14% 17%

20대 22% 25% 35% 11% 7%

남성 18% 20% 39% 11% 12%

여성 17% 18% 40% 14% 11%

13 1228 23

2	 대체로 그렇다

12 169 13

4	 대체로 아니다

18 165 8

5	 매우 아니다

42 4636 34

3	 보통이다

15 1022 22

1	 매우 그렇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1-2
당시 여성의 지위는 법적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인구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우연의 일치이다

2	 여성이 말을 잘 하고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다

3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4	 여성이 남성보다 

더 충성스러워서 더 

사랑하셨다

5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9% 5% 58% 6% 22%

20대 남성 8% 16% 54% 3% 19%

10대 여성 3% 6% 57% 3% 31%

20대 여성 7% 6% 62% 5% 20%

10대 6% 5% 58% 5% 26%

20대 7% 10% 59% 4% 20%

남성 9% 10% 56% 5% 20%

여성 5% 6% 60% 4% 25%

5 616 6

2	 여성의 언변이 뛰어나서

6 33 5

4	 여성이 더 충성스러워서

22 3119 20

5	 별 생각이 들지 않음

58

57

54

62

3	 여성도 남성과 같다고 보아서

9 38 7

1	 우연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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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번 문항은 영 교육과정 중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의 증인이 된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

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부활의 증인

이 된 여성들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거나 배운 적이 있다는 응답

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이 30~40%를 차지하였

는데, 10대보다는 20대가 이를 더 들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매우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의 응답률은 20~30%였으

며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 

31-2번 문항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를 고려할 때, 부활

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물었

다. 가장 많은 응답은 ‘3)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가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50% 이상을 차

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5)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의 무관심 응답

도 20~30%를 보였다.

31-1번 & 31-2번 문항 
분석

32-1
귀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그동안 창세기의 성경 구절은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고, 

남성의 일부인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이 주된 임무(사회적 영역) 

여성은 이를 위해 필요한 가정과 자녀 양육(개인적 영역)을 맡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쩨르 케네그도’에서 ‘도움’인 ‘에쩨르 

 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인 단어로. ‘에쩨르 케네그도’는 ‘꼭"עזר"
맞는 도움’,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갈빗대를 나눈 것은 

깊고 평등한 연대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0-23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돕는 배필: 

개역개정)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시편

146: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에젤)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무엘상 

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아자르)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시편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에쩨르)이 어디서 

올꼬. 

시편

115: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에쩨르)

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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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0대 남성 8% 12% 37% 20% 23%

20대 남성 7% 22% 44% 18% 9%

10대 여성 3% 6% 42% 27% 22%

20대 여성 9% 17% 40% 23% 11%

10대 6% 9% 40% 23% 22%

20대 8% 19% 42% 21% 10%

남성 8% 17% 40% 19% 16%

여성 7% 12% 40% 25% 16%

12 622 17

2	 대체로 그렇다

20 2718 23

4	 대체로 아니다

23 229 11

5	 매우 아니다

37 4244 40

3	 보통이다

8 37 9

1	 매우 그렇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2-2
위의 해석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

2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3	 평소에 알던 해석이 

이해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 해석이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

4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10대 남성 11% 44% 21% 29%

20대 남성 15% 37% 16% 39%

10대 여성 9% 41% 18% 37%

20대 여성 9% 48% 19% 29%

10대 10% 42% 20% 33%

20대 11% 44% 18% 33%

남성 13% 40% 18% 34%

여성 9% 45% 19% 32%

44 4137 48

2	 평등

29 3739 29

4	 생각없음

21 1816 19

3	 좋음

11 15 99

1	 틀림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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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번 문항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성평등적 해석을 제시하고, 

32-2번 문항에서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에쩨르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았거나 배운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대체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의 응답률이 ‘대체로 그

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 점을 미루어볼 때, 응

답자들은 교회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성평등적인 해석을 들어보거

나 배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2번 문항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성평등적 해석에 대하여 

‘2)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

기인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4)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무관심 응답도 30~4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새

로운 해석이 ‘1) 틀렸다’는 응답보다는 새로운 해석이 ‘3)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에 응답한 약 10%가량의 

응답자 중 20대 남성이 1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2-1번 & 32-2번 
문항 분석

33-1
귀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매우 아니다

위의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여성은 안수를 받아 장로 또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교단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 안수를 받아 장로 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 성도들, 특히 가정을 이룬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킨 분쟁과 예배의 

무질서를 경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울은 여성 전체가 아닌 결혼한 

여성에 한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결혼한 여성에게 

조용히 배우라고 권합니다. 이는 남편을 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일부 

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여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명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본문에는 남성을 가르치고 지도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인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3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11-15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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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위의 해석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

2	 처음 들어보지만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3	 평소에 알던 해석이 

이해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 해석이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

4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10대 남성 11% 39% 24% 34%

20대 남성 11% 41% 18% 35%

10대 여성 9% 44% 19% 34%

20대 여성 10% 48% 18% 28%

10대 10% 41% 22% 34%

20대 10% 45% 18% 31%

남성 11% 40% 21% 34%

여성 9% 46% 18% 31%

39 4441 48

2	 안수허용

34 3435 28

4	 생각없음

24 1918 18

3	 좋음

11 11 109

1	 틀림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1 2 3 4 5

10대 남성 9% 15% 33% 22% 21%

20대 남성 5% 25% 43% 16% 11%

10대 여성 4% 7% 35% 23% 31%

20대 여성 6% 11% 38% 27% 18%

10대 7% 11% 34% 22% 26%

20대 6% 17% 39% 23% 15%

남성 7% 19% 39% 19% 16%

여성 5% 9% 37% 25% 24%

15 725 11

2	 대체로 그렇다

22 2316 27

4	 대체로 아니다

21 3111 18

5	 매우 아니다

33 3543 38

3	 보통이다

9 45 6

1	 매우 그렇다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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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문항에서는 여성 안수에 대한 성평등 해석을 제시하고, 

33-2번 문항에서 성평등적 해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살펴

보았다. 33-1번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문자적인 해

석 대신에 당시의 시대문화적 배경을 통한 해석도 함께 살펴보았

다. 응답자들에게 교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보거나 배운 적

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체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

다’의 응답률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보다 더 많은 응

답률을 기록했다. 

33-2번 문항에서는 성평등적인 해석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이

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2) 처음 들어보지만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의 응답률

이 10대와 20대 남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 별 생

각이 들지 않는다’의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미루어볼 때, 성

평등적인 해석에 대한 무관심이 관찰되는 것인지 보다 면밀한 분

석이 요구된다. 한편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 집단별로 약 10%를 차지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33-1번 & 33-2번 
문항 분석

5)	 응답자 인적사항

▶	 34번 문항에서는 앞서 2번 문항에서 물었던 것과 동일하게 한국 교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응답자들의 한국 교회 성평등에 대

한 인식이 ‘대체로 평등’ 또는 ‘보통이다’에서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로 많이 옮겨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에 대한 본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35번 문항부터 38번 문항은 응답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담당 교육

부서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신앙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상당수의 응답자는 담임 목사님이나 본인이 출석하는 교육부서 목회

자의 성경해석을 신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해석이라면 신도

들이 수용하는 성경해석이나 성평등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본인의 신앙심이 ‘매우 강하다’ 또는 ‘강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따로 변인으로 떼어서 

해당 집단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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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한 신앙심 집단 응답 결과 분석

지금까지 10대 남성, 10대 여성, 20대 남성, 20대 여성으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의 설문조

사 응답을 살펴보았다. 보다 분석적인 성찰을 위하여 2차 집단을 모태 신앙 및 교회 연한 7년 이

상으로, 3차 집단을 본인의 신앙심이 강하거나 강한 편이라고 대답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2차 집단과 1차 집단의 그래프 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앙심이 강하다고 응답

한 3차 집단과 1, 2차 집단의 그래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강한 신앙심을 가졌다고 생각

하는 집단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신앙심이 강하다고 응답한 10대 남성 중 한국 교회에 성차별이 심각하지 않고 ‘매우 평

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평등하다고 응답했다. 

1)	 명시적 교육과정 응답 결과 분석 (3번~11번 문항) 

▶	 명시적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3번~11번) 중 한국 교회의 성차별적 가르침의 실태를 나타내

는 각 문항별-1번에서는 신앙심 강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각 문항에서 제시한 가르침을 ‘많

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묻는 각 문항별-2번에

서는 다른 집단보다 ‘매우 동의한다’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의 비율이 높았다. 다시 말해, 강

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교회의 성차별적 가르침을 많이 들어보았으나 이에 동의함으로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성경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각 문항별-2번을 중심으로 면밀

히 살펴보겠다. 

▶	 3번 문항에서 제시한 성경구절은 한국 교회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

는 대표적인 성경구절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가르침에 상당수의 응답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에 응답하였는데, 10대 남성은 39%, 

20대 남성은 61%로 다섯 가지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0대 여성은 35%, 

20대 여성은 42%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1020세대의 남녀 응답자의 응

답률과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지는 수치이다.

29 2143 24

2	 명령질서

32 4147 51

4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18 248 15

5	 모름

20 3020 18

3	 이상하다고 느낌

24 1312 18

1	 순종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전체

39	 3561 42

2	 명령질서

33 3532 52

4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11 12 10

5	 모름

11 2418 19

3	 이상하다고 느낌

28 2921 32

1	 순종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신앙심 (매우 강하다 + 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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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4번 문항과 여성이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5번 

문항 그리고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6번 문항에서 제시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응답자의 인

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의 응

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동의한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

과와 마찬가지로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의 응답률에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

률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강한 신앙심을 가진 집단 여성들의 ‘매우 동

의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	 반면에 7번 문항에서 제시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강한 신앙심 집단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체 응답자 및 7년 이상~모태

신앙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적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

의한다’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확연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앙심이 강하다고 응답할수록,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

는 성경구절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나님의 명령이자 반드시 행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여성에게 헌신과 보살핌을 강조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8번 문항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많이’ 들어보았고, ‘가끔’ 들어보았으며 이 가르침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

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확연히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동의하지 않는

다’의 비율이 총 22%로 78%나 되는 20대 남성이 이 가르침에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보통이

라고 밝혔다. 10대 남성도 33%를 제외한 67%가량의 남성이 이 가르침에 동의하거나 보통으

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	 여성의 덕목으로 순종을 강조하는 9번 문항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 중 20대 남성의 

74%가 이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20대 남

성의 56%가 이 가르침을 들어보았다고 한 것보다 약 20%나 많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20대 

남성의 응답률은 신앙심이 강한 10대 남성의 31%가 여성의 순종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들어

보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20대 남성이 이 가르침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신앙심이 강한 여성은 10대가 41%, 20대가 32%가량 여성에게 순종을 강조

하는 가르침을 들어보았다고 답하며 다른 집단의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또 해당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매우’ 또는 ‘대체로’ 동

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남성의 55%, 10대 남성의 33%가 이에 동의하였다. 대체로 신

앙심이 강한 집단이더라도 여성의 ‘비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남성의 ‘동의’ 또는 ‘보통’ 응답

률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한국 교회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질서와 결합한 교회 규범

과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020세대의 젊은 여성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의 인식과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1020세대의 젊은 남성

들은 한국 교회에서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있어 한국 교회 안에 젊은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번 문항에서 ‘그리스도인 여자는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이다. 늘 몸가짐과 옷차림을 조심하

고 순결하고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와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다른 집단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가르침이 행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 이를 기억하는 자세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와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이 

‘보통’, ‘대체로’ 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상당수였던 것과 달리, ‘대체로 동의한

다’, ‘보통’,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다른 집단과는 다른 그

래프 분포를 보였다. 다른 집단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신

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해당 부분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여성이 남성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의 담지자이므로 여성이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11번 문항

의 응답 결과 역시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많이’ 그리고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하며 해당 

가르침을 교회에서 익숙하게 접했음을 드러내준다. 이 가르침에는 다른 집단의 응답 분포와 

마찬가지로 주로 남성들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의 남성들이 ‘매우 동의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한국 

교회의 성평등을 실현해 나아갈 미래에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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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교육과정 응답 결과 분석 

그러나 내재적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12번~28번)에서는 앞서 보인 응답 결과와는 조금 다른 

응답 결과를 보인다. 12번 문항에서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가 필요한

가’에 대한 질문에서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 및 다른 모든 집단이 ‘둘 다 필요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성경적 가르침과 일반 사회 환경을 구분하는 듯하다. 즉, 가부장적 성경해석의 

종교적 인식과는 달리 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 성평등 환경 부분에서는 강한 신앙심 집단,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 전체 응답자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다.

▶	 자모실의 명칭에 대한 13번 문항에서도 세 집단 모두 ‘변경하는 것이 좋다(문제가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10대 여성이 82%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문

제가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문제가 없다’에는 20대 남성이 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응답했다. 10대 남성에 비하여 20대 남성이 오히려 자모실 명칭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자녀 양육이 곧 닥칠 미래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10대와 20대 남성 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분담 인

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14번 문항의 교회 건축물 명칭에 성경 속 여성 인물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10대와 20대 남녀 모두가 ‘여성의 이름도 넣어서 지어야 한다’에 가장 많이 답했다. 

이는 교회연한이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에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은 것과는 다른 양상의 응답 분포이다. 이를 통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교회 환경 및 

건축물과 같은 생활환경 부분에서는 성평등적 인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공과 공부 교재 삽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15번 문항에서도 명시적 교육과정의 가부장적 성경

해석과는 달리 교재 삽화나 건축물 또는 교회 환경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다지 가

부장적인 면모가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미루어볼 때, 한국 교

회의 성평등 문제에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경해석을 하나님의 명령이자 질서 또

는 진리로 전달하는 체계와 가르침을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6번, 17번 문항의 여성 및 남성이 담당하는 사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그

다지 의미가 없으므로 자세히 분석하지 않겠다. 다만 18번 문항에서 성인이 된 후 본인이 하

고 싶은 사역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다른 집단보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이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특별히 18번 문항에서는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여성들도 주일예배 

준비 및 예배준비부, 각종 부서의 부서장, 재정위원회 등의 사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6번, 17번 문항에서 살펴보듯 해당 사역은 남성이 더 많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들이 교회 내 

사역 담당 성비의 불균형을 체감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성평등적 인식에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	 19번 문항에서는 여성 목사 비율과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신앙심 강한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및 7년 이상~모태신앙의 집단에서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

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 상관하지 않는다’의 응답

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회 내 성평등 또는 여성 목사 할당 부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관

심도가 낮다고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경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

으므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응답도 강한 신앙심을 가진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 남성의 21%가 여성 목사 안수 불가에 동의하며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 목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20번 문항 또한 교회 내 조직 구성원 성비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겠다. 21번 문항과 22번 문항 역시 교육부서의 (학생) 회장 성별 

및 (학생) 임원진의 남녀 성비를 묻는 실태조사에 해당하므로 분석하지 않겠다.

▶	 흥미로운 점은 23번 문항에서부터 24번 문항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하

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잘 아는 편

이다’에 많이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아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 점은 신앙심이 강한 만큼 교회 문제에 대하여 더 관심

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마찬가지로 25번 문항에서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지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거나 이를 가르치는 모임의 존재 여부와 26번 문항에서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

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의사소통 과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더 적극적으로 ‘있다’ 또는 ‘없다’에 응답하였고, ‘모른다’의 응답이 가장 적었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교회 문제뿐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시스템 및 의사소

통 과정에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2020 교회성차별실태  보고서

108 109

3)	 영(0) 교육과정 응답 결과 분석 

신앙심 강한 집단의 영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29번~33번)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9번 문항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에 관한 성경구절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자들은 이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에 관한 가르침을 

배웠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많았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

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것과 관련하여 ‘모른다’의 응답률은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	 28-1번 문항에서 초대 교회의 세례고백문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매우’ 잘 알고 있

거나 ‘대체로’ 아는 편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을 보면 신앙심이 강하다고 할

수록 성경 말씀 및 교회 가르침에 대하여 확실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28-2번 문항에서 신앙심이 강하다고 하는 집단의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초대 교회의 세례고

백문을 충분히 가르쳐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	 그러나 29번 문항과 30번 문항에서 교회에서 들어본 성경 속 여성 인물을 꼽아보도록 했을 

때,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률 분포 역시 다른 집단의 응답률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을 보여주었다. 물론 신앙심이 강하다고 할수록 다른 집단보다 성경 여성 인물에 대하여 들어

본 비율이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한나, 에

스더와 같이 교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여성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인물에 대하여 들어본 

응답률의 분포가 다른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곧 한

국 교회의 가르침에 반영된 성경 속 여성 인물의 언급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	 31-1번 문항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인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

났다. 또한 31-2번 문항에서 이 가르침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

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많았으나 이

를 ‘우연의 일치’로 보거나 ‘여성이 말을 잘 하고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다’라는 응답 역시 다

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의 응답률은 다른 집단에 비하

여 가장 적은 것을 미루어볼 때, 상당수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자들은 예수님께서 활동

하셨던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	 32번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성평등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

국 교회의 가르침 실태와 이 해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물었다. 32-1번 문항에서 신앙

심이 강한 집단은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성평등적인 해석에 대하여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

인 것 같다’라고 한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

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또는 ‘평소에 알던 해석이 이해되지 않

아 힘들었는데 이 해석이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의 응답률도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한

국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해석의 가르침에 따른 결과이며 응답자들의 성평등 의식에 관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	 33번 문항에서도 신앙심이 강하다고 하는 응답자들에게 ‘여성은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성경구절에 대하여 성평등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실태와 응답자들

의 인식을 물었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자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

답했으나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

의 응답률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할 수 있거나 ‘더 맞고 좋은 해석

인 것 같다’라는 응답도 다른 집단과 유사한 정도를 보였고, 이 해석에 대하여 절반가량의 10

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신앙심 강한 집단의 명시적 교육과정, 내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 교육과정 응답 결

과를 살펴보았다. 앞서 설문조사를 마친 후, 연구진은 34번 문항을 통해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게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한 번 더 질문함으로

써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2번 문항의 질문에서 상당수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한국 교회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평

등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달리 34번 문항에서는 ‘매우’ 평등하다는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고, 

‘어느 정도’ 불평등하다는 수치가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매우’ 평등하다고 응답했던 56%의 10대 남성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34번 문항에서는 

33%만이 ‘매우 평등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어느 정도 평등’하거나 ‘어느 정도 불평등’하다는 

응답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34번 문항의 응답률을 전체 응답자 및 7년 이상~모

태신앙 집단과 비교하면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여전히 한국 교회가 ‘평등’하다고 가장 많

이 응답하였으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2번 문항과 34번 문항에서의 ‘매우 평등’에 대한 응

답률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본 설문조사의 교육적 효과가 다른 집단뿐 아니라 강한 신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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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집단의 가장 완고했던 10대 남성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와 담당 교육부서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신뢰하

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응답 결과를 살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해당 작업에 대한 확대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앙심 (매우 강하다 + 강한 편이다)

17	 4139 29

2	 어느정도 평등

6 248 16

4	 어느정도 불평등

8 10

5	 매우 불평등

21 1116 26

3	 보통

56 2429 19

1	 매우 평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	 5353 35

2	 어느정도 평등

28 128 29

4	 어느정도 불평등

8 3

5	 매우 불평등

6 2318 23

3	 보통

33 1213 10

1	 매우 평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5 10

5	 매우 불평등

24 3438 26

2	 어느 정도 평등

6 1614 24

4	 어느 정도 불평등

23 3220 33

3	 보통

47 1223 7

1	 매우 평등

전체 응답자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2645 29

2	 어느 정도 평등

17 2916 31

4	 어느 정도 불평등

5 105 7

5	 매우 불평등

23 2827 28

3	 보통

24 77 5

1	 매우 평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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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736 26

2	 어느 정도 평등

4 1811 23

4	 어느 정도 불평등

5 6 12

5	 매우 불평등

27 3124 31

3	 보통

46 1824 8

1	 매우 평등

교회연한 (7년이상~모태신앙)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 2447 30

2	 어느 정도 평등

19 2713 32

4	 어느 정도 불평등

1 93 9

5	 매우 불평등

24 2830 25

3	 보통

26 127 4

1	 매우 평등

10대남성10M

20대남성20M

20대여성20F

10대여성10F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대 집담회 결과

4. 정성적 연구 : 집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결과 분석

1)	 집담회 결과 분석 요약

정량적 연구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 정량적 연구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또는 부족한 부분

의 보완을 위하여 정성적 연구인 집담회를 10대, 20대, 그리고 교회학교 부모 및 교사로 세 차례 

실시하였다. 10대 집담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보다 낮은 성평등 인식과 개인적 경험에의 몰두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10대의 성

평등 인식 또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 등이 20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10대들은 전반적으로 성차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

며 사회나 교회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

한 ‘서로가 돕고 살면 되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차별 인

식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차별 내지는 성평등을 집단의 문제

가 아니라 개인 또는 개교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적 

경험이 없는 경우, 성차별 주제 자체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단 1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

었는데 이는 학교와 교회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여

성은 합창단인데도 뒤에서 댄스만 하라고 하는 식의 명시적인 차별이 있

기도 하였다.

기성세대 및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거부 반응

또한 10대들은 기성세대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쉬움 또는 거부 반

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10대의 가장 큰 주제인 직업 및 대학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또한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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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집담회 결과 목회 현장 및 교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 관행

성별 고정관념 및 성별 분업에 대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목회 현장에서도 여성 목회자가 받는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단에 

따라 ‘여성이 인도하는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도 보고되었다. 청년부의 경우에도 주체적 리더 역할을 남성이 하고 보조

적 리더는 여성이 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여성주의 성평등 인식을 배운 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기독교

인으로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담론과 교육에서 자녀 양육을 여성의 우

선적 의무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이 뿌리박고 있는 교회 현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

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통제

청년 여성에 대한 신체적 통제 억압이 행해지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 

발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독교 대학연합

동아리 연례 수련회에 청년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한 장문의 매뉴얼(민소

매, 반바지, 악세사리, 화장, 붉은 입술 등을 규제하는)이 알림장으로 전달

되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억압과 통제가 마치 강한 신앙심을 위

해 필수적이거나 등가적 가치가 되는 교회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교회 환경 등 내재적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성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작

기관, 기구 또는 교실의 명칭 등에 성경 속 남성의 이름을 주로 붙이는 것

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 여성은 에스더, 한나, 마리아 같은 여성의 이름들

이 없거나, 있어도 주로 여전도회에만 이러한 성경 속 여성의 이름을 붙이

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두 번째인 20대에서는 10대보다 성평등 인식이 보다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집담회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는 남성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여성의 롤모델로는 여성만 제시되는 것

도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여전도회가 될 수도 있고 에스더 

청년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여성의 롤모델은 여성이 되

는데 인간의 롤모델은 남자가 되는' 교회의 현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

요하다고 느껴진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기

성경 속 여성들을 조금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적으

로 집담회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내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회 구성원에는 여성이 훨

씬 더 많기에 그런 여성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

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집담회가 있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집담회 결과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교육 부서의 교사 및 목회자 성별 현황

가장 먼저 보고가 된 것은 성별 고정관념이 교회학교 교사 및 목회자의 성

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교사나 목회자는 남성이, 

초등부 및 영유아부, 유치부 등은 여성이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교회 관행

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은 여성, 교육은 남성

으로 구분짓는 듯한 현재의 관행은 교육적으로도 양성이 모두 관여해야 

한다는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지속하고 공고히 하

는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교회 문화 변화의 필요성 제기

교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행 전체를 성평등 인식을 통해 바라보고 시정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헌금을 할 경우, 남성의 이름

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은 괄호 안에 넣는 것, 새구성원이 등록을 할 

때 젊은 여성 집사님이 꽃을 증정하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단,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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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또는 성인지 감수성 등의 문제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제들

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자모실 등의 성불

평등한 교회 환경(명칭)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예배실이라는 명칭을 사

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안적인 문화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내재적 교육과정인 교회 환경과 관련하여 교회의 여자 화장실

에만 걸레통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머니만 담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교사가 관찰하는 기독교인의 신앙 양육이 주로 어머니의 몫으로 돌려지

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 하는 상황에

서 교회 교사에게 학생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그 이외의 신앙교육 등이 여성에게만 주로 맡겨진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이다. 양육과 교육은 부부가 같이 참여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여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또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통

적인 신앙교육 개념에 대한 재조명과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성경적 여성리더십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의 필요성 제기

교회학교 교사 및 부모 집단에서는 성경 속 여성리더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중등부 학생이 성경 속 

여성리더는 없는지 질문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요청이 부

모 측에서도 나왔다. 부모 입장에서 교회 내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어서 딸이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보조적인 존재

로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교회 교육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발굴이나 조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여

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체적인 리더나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에 서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종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에스더, 마리아, 한나 등에 대한 재해석과 드보

라와 훌다 등 적극적 여성리더십을 보인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진지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여성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능한 많

이 도입되어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롤모델을 찾고, 교회 리

더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더의 경우 순종 보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스더

의 이야기는 개항기 및 민족운동 시기에 미션스쿨 여학생들에게 많이 공

유가 되며 롤모델로서의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 현장에서는 

에스더가 가부장제 안에서 삼촌인 모르드개에게 순종을 한 모델로만 조명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리더십에서 가장 소외되는 성경 속 여성은 훌다이다. 훌다에 대

한 교육의 부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인데, 드보라나 훌다와 같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한 성경 속 여성에 

대한 설교나 교육이 거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

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성경 속 여성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많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여성신학적 성경해석(성평등적 성경해석) 및 성경

적 여성 리더십의 적극적인 개발과 재개념화,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프로

그램 등의 필요성이 성평등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는 것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2)	 전문가 간담회 결과 분석 요약 

남성목사 중심적 교회 구조와 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의 수정의 필요성

10대 20대 청년들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

하여 방인성 목사와 나연수 목사는 교회 구조가 남성목사 중심이고 따라

서 자연스럽게 남성중심적인 성경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

적하였다. 나연수 목사는 목회자 우선으로 보다 성평등적 인식, 성차별의 

대한 문제 인식 등에 대한 재교육과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방

인성 목사도 일반 환경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교회 환경에서 성평등

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남성중심 목회자들의 신학적 빈곤에서 비롯된 것

으로, 성경을 시대의 흐름 및 문화와 함께 보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

족함을 지적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참여자

강호숙
(기독인문학연구원 박사)

나연수
(은현교회 목사)

방인성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

장근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

채송희
(예장통합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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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 가부장제를 넘어서 진정한 성평등 인식으로 나아가야 함의 필요

성 대두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나 어린이 대변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

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장근지 연구원은 온건한 가부장제의 치밀한 전략

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과거의 지극

히 성차별적 설교들은 많이 제거되었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직도 위계를 두

는’ 교회 현장 부분과 일치한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상황에 대한 시각을 일깨워주는 

성평등 담론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의 2번과 34번 문항 응답률 이동을 언급하며 전반적 

교회 환경 및 문화 등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불평등의 

감각을 일깨워주고, 균형적 시각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는 자신의 경험 즉 자신이 속한 개교회의 경험에만 몰두하기 쉬운 청년들

에게 보다 넓은 한국 교회 일반을 보여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

다면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담론이 생

길 수 있다는 희망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대적 과제

강호숙 박사는 여성과 남성이 대화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자유로운 논의

의 장을 계속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방인성 목사는 신앙의 재개념화

가 필요하다고 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교

회에서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음과 성평등 또한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보아야 함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근지 연구원은 교회의 성

평등을 위해서는 그동안 성차별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라고 이야기되

어 왔던 프레임을 차용하여 성평등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채송희 목사는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나 성별영향평가 등의 여러 지침들을 

교회가 역유입하여 이것을 배우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합리성과 종교적 합리성의 

대화와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연수 목사는 청년들의 인식 변

화를 교회가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강하게 절감함을 이야

기하였다.

총론으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담론을 

적극 교육하고 목회자와 청년들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목회적 언어 사용과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재개념화, 신앙의 재개념화 등의 이야기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하나의 목소리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자유롭게 오가는 교

회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교회의 다양한 환

경과 건축물, 교재 등 모든 것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해석, 대안적인 시

각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 교회 성평등 문제는 여성에 의한 남성의 역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

는 개념을 널리 확산하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평등 또는 역차별의 문제

가 해소되어야 함이 시급하다.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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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 집단 안에서의 남녀와 연령대의 차이, 일반 집단과 강한 신앙심 집단 사이의 

차이, 세 차례의 집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공통

되는 내용과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교회 성평등 실태

▶	 성경 본문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경해석의 지속과 일부 강조점의 시대적 이동

남성중심적인 성경 본문 및 해석이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11번까지의 문항은 1) 실태 2) 인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번부터 11번에서 제시

한 성경해석과 가르침이 모두 교회 현장에서 강조되며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 강조점의 이동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

자는 여자의 머리이다’(3번 문항) 등의 성경구절들이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관여

하는 전형적인 가르침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이전

처럼 큰 강조점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번을 살펴보면 여성은 가정을 우

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가정 담론도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단, 성별 위계 인

식에 대한 강조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번의 가정의 위계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

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42%, 20대의 56%를 기록하며 청소년

과 청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48%, 여성은 51%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가정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변화한 사회체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의 우선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메

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 체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성별 분업에 대한 불편함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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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목회 현장에서 여성 목회자가 받는 차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교

회 부서 및 교회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보조적 위치와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통제가 신앙과 등가적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음이 비판되었다.

▶	 하나님의 여성 이미지, 성평등적 해석 및 성경 속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육의 부재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 성경 속 여성 리더십, 성평등적 해석 등에 대한 질문에서 ‘모른다(대

체로/ 매우)’의 응답이 ‘매우 잘’ 알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교회에서 성경 속 여성을 가르치더라도 설교나 강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덕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여성인물을 모두 고

르도록 하였을 때(마리아 제외), ‘드보라’, ‘에스더’, ‘한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훌다’

를 들어본 비율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들이 여성선지자, 여성제자, 여성리더와 같이 다양한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교회에서 다

양한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성평등 인식의 이원화

성경 본문과 그 가르침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정 부분보다 내재적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교환대 및 어린이 대

변기 설치, 자모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건축물의 명칭, 남성인물 중심적 삽화 등에 대해 문

제의식을 표하는 응답이 ‘문제없음/ 잘 모르겠다’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 교회 구성원들의 성

평등 인식에서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

게 한다. 교회에서 배우는 성별 고정관념과 이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반 성별 고정

관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고 있다. 가부장적 성경해석의 종교적 인식과는 달리 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 성평등 

환경 부분에서는 강한 신앙심 집단,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 전체 응답자의 응답률에 큰 차

이가 없다. 기독교인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동시에 속하며 행위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의 이원화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	 교회 환경, 교재, 조직 기구 등에 대한 성평등적 관심의 필요

교회 조직 실태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 조사와 일치하게 여전히 중요한 직위 및 조직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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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시적 교육과정 못지않게 내재적 교육과정이 

성별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 및 가르침 외에 특히 제도적인 면에

서의 여성리더십의 확대와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18번 문항에서는 신앙심

이 강한 집단의 여성들도 주일예배 준비 및 예배준비부, 각종 부서의 부서장, 재정위원회 등의 사

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6번, 17번 문항에서 살펴보듯 해당 사역은 남성이 더 많이 담

당하고 있어 여성들이 교회 내 사역 담당 성비의 불균형을 체감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한

국 교회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상당히 부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 또는 의사소통 과정이 구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교

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2)	 한국 교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

▶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녀 모두 2번 문항에서 한국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성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설문조

사 말미에 나온 동일한 질문 34번에서는 교회의 불평등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다차원적이며 응답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 - 교회 안에

서의 여성 리더십의 배제 현황, 성평등적 성경해석, 삽화나 건물 구조 등에서의 성별 고정관

념 - 등을 질문하는 설문조사의 영향이 응답자의 인식에 변화를 미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차이

남성중심적 본문 및 가르침에 ‘매우 비동의한다’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부분은 6-2번의 자녀출산, 7-2번의 여성 목사 안수의 금지, 8-2번 여성의 보조적 

역할 강조, 9-2번 여성에게 순종 강조와 마지막으로 11-2번에서 여성을 유혹의 담지자로 간

주하는 문항이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는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일반 집단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들은 교회의 남성중심적 성경해

석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1020세대의 남성들은 한국 교회에서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는 앞으로 한국 교회 내 젊은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대와 20대의 인식 차이

전반적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10대보다 20대가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남성이 가장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문항에 따라 10대 여성에 비하여 20대 여성의 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	 강한 신앙심 집단과 전체 집단의 인식 차이

보다 분석적인 성찰을 위하여 모태 신앙 및 교회 연한 7년 이상인 집단과 본인의 신앙심이 강

하거나 강한 편이라고 대답한 집단을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태신앙 집단과 전체 집단의 

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강한 신앙심 집단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교회의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

하게 높았다. 예를 들어 3번 문항에서 제시한 성경구절과 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전체 집단

의 응답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에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경해석에 대한 다른 문항(3번~11번)의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해석을 제외한 교회 환경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

는 강한 신앙심 집단 역시 일반 집단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한 신

앙심 집단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 구조 등에 대한 관심은 일반 집단에 비교하여 상당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국 교회의 과제

정성적 연구인 3차례의 집담회와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주

료 질문하였다. 남성중심적인 한국 교회의 성경해석과 문화의 변화, 성경 속 여성의 리더십의 발

굴과 교육, 관계성에 기초한 신앙의 재개념화 등의 거시적 전환이 요청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교회 문화의 전반적인 전환의 필요성

청년들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유에 대하여 남성 목사 중심적 교회 구

조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경해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성평등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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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재교육과 담론, 성경을 시대의 흐름 및 문화와 함께 보고자 하는 신

학적·해석적 노력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교회의 환경과 건축물, 교재 등 모든 것에 대한 재

점검과 새로운 성경적 해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관계성에 기초한 신앙의 재개념화와 이의 적극적인 공론화

성평등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를 공정하게 대접하기 위한 담론이며, 이러한 상호연대적 

관계성이 신앙이라는 신앙의 재개념화의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	 성경적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교육의 필요성

중등부 학생이 성경 속 여성리더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보고에 이어 성경 속의 여

성들에 대한 재해석과 묻혀진 여성들의 발굴 및 교육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교회 교육에서 성

경 속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여성들이 교

회 안에서 주체적인 리더나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에 서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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